
금호, 현대석유화학 인수 추진?
9월까지 타이어 매각 … 발전·가스에 생명공학 참여도 검토

금호는 2002년 9월초 박삼구 부회장의 그룹 회장 취임을 계기로 발전, 가스, 생명공학 등 신사업을 적극 모

색키로 했다.

그룹의 주력사업이었던 금호타이어가 늦어도 9월 이전에 매각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호는 금호타이어를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에 팔고나면 2001년 말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축으로 그룹의 미래성장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입찰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화학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석유화학 인수경쟁에 참여하거나 생명공학사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

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호는 2002년 상반기에 전 계열사들의 흑자를 바탕으로 2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금호타이

어, 아시아나공항서비스, 기내식사업부, 도심공항터미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유입될 전

망이어서 자금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의 신규사업 전략은 9월초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하는 박삼구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박삼구

부회장은 8월말 고 박정구 회장의 49제가 끝나면 9월 1째주 월요일인 9월2일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호는 박삼구 부회장이 8월2월부터 사실상 그룹을 지휘해온 만큼 현 경영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그룹 부회장을 새로 임명하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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